
Ethylene, 톤당 300달러 근접…
FOB Korea 3 10- 330달러 형성 … 크래커 가동률 조정도 무위

Ethylene 시세가 6월21일 FOB Korea 톤당 310-330달러로 15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나프타 크래커 가동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약세를 보여 5월초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PE(Polyethylene)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PE 시장이 7-8월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

간은 상승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 에틸렌 가격은 일본이 FOB Japan 톤당 300-320달러로 한국가격보다 10달러 낮았으나 CFR Taiwan

은 톤당 355-360달러, CFR SE Asia 또한 톤당 355-360달러로 한국가격보다 30달러 가량 봎게 형성됐다.

아시아의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지역 수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

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CIF NWE 기준 톤당 520-550달러로 변함이 없었다.

유럽시장은 2/4분기 에틸렌 계약가격이 톤당 540유로를 형성하고 있고 3/4분기 가격은 540-570유로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2/4분기 가격인 540유로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Shell은 2군데의 수요처에 에틸렌 계약가격을 2/4분기 톤당 540유로에서 3/4분기 510유로로 낮춰 공급키로

결정했고, BASF와 Basell도 2/4분기 570유로에서 3/4분기에는 540유로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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